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 3:22-36/ 요절: 요한 3:30
오늘날 어디에 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항상 좋은 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의식이 가득하고 잘 되는 사람에 대해 시기심과 질투도 많이 생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선고 받은 것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쫓아다니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가 다윗을 품었다면 그는 왕위를 잘 물려주고 그의 가족들도 잘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시기심 질투 등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영향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교회끼리, 목장기리, 목원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 봅시다. 
1.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22 절 23 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들과 함께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를 주로 갈릴리 사역만을 기술한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 지경에서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지방에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요4:2절을 보면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을 말한다. 
그때 요한도 살렘 근처 애논에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요한이 감옥에 구속되기전 일이었다. 25절을 보세요. 이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과 논쟁이 있었다. 정결예법을 두고 일어난 논쟁인데 이것은 요한의 세례 의식에 대한 논쟁이었다. 우리는 정확히 무슨 논쟁을 했는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6 절에 보면 NLT 번역판은 “So John’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Rabbi, the man you met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River, the one you identified as the Messiah, is also baptising people. And everybody is going to him instead of coming to us.” 이 표현을 볼 때 논쟁한 것과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상관이 있는 것이다. 즉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면서 논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쟁심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요한에게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만났던 사람, 그리고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신 분도 세례를 주니 사람들이 거기로 다 가버립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다. 23절을 보면 “They kept coming and being baptized” 라는 표현을 볼 때 여전히 요한에게도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꾸준히 있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과장법을 사용해서 자기들 사역의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마가 1:4-5절에 보면 요한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통해 엄청난 큰 역사를 경험하였다. 
And so John came, baptizing in the desert region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The whole Judean countryside and all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out to him.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Mk1:4-5)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모여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들었던 것이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다. 머리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 들어서 알았지만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못깨달고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때도 그리스도가 아닌 그 사람 (the man)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자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요한은 그들에게27 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28절에서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전령)임을 증거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심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증거했다. 
그래도 잘 못 깨닫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더 나아가 29절의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요한 자신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 (best man)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친구라는 원어는 신랑과 신부사이를 중매하는 자로서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결혼식에서 신랑의 Best Man (들러리) 역할을 하는 자이다. 요한은 유대사람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에 만족한 것이다. 바울도 자신이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라고 표현한다 (고후 11:2). 그래서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갈 때 즐거워 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실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그는 많은 추종자들을 잃었다. 그래도 그는 사역을 그만두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지속한 것이다.
요한은 29절에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이 충만 하다고 말했다. 
29 The bride belongs to the bridegroom. The friend who attends the bridegroom waits and listens for him, and is full of joy when he hears the bridegroom's voice. That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기쁨이 충만하다고 표현한 것은 물이 컵에 가득차 있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요한의 기쁨이 최고인 상태를 말한다. 
우리도 다른 목장이 잘 되거나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시기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면 시기심 경쟁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한 목장이 영혼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한다. 사실은 한영혼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요한처럼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면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기 경쟁하는 일보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VIP가 목장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자라면 기뻐하고 감사 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30 절에서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고 한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기 바란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도 2 인자가 되면 자기도 장차 최고의 권세를 누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은 달랐다.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주 강하게 그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 간 다는 것 때문에 슬퍼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기뻐했다. 자기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그는 크게 기뻐한 것이다. 우리 자신도 비신자나 양들이나 VIP들을 섬기고 도울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도록 돕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자립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차는 섬기는 우리를 의지할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신부로 살도록 돕고 기도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인정받던 안받던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요한처럼 사심 없이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된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살면 시기심 경쟁의식이 결코 들지 않는다. 우리 인생목적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요15:8). 그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제자로 자라도록 목장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20 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되면 우리는 시기 경쟁 질투 하지 않는다. 왜 시기 질투하는가? 그것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또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요한처럼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시기 하고 질투 하지 않는다. 교회 역사도 목장의 역사도 주님의 역사이다. 주님이 기뻐 하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 하면 나도 슬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자의 자세이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인정과 영광을 받아야 해서 시기심이 생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목장이나 목원이나 교회들을 보면서 축하해 주고 격려 할 수가 있다. 
2.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31-36절을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한다. 이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분을 믿을 때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여기는 자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에게 필히 임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양한 이론과 논리들이 있다. 그것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아래에 있다. 
또 신자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불순종 /거부할 때 단기적으로 이러한 진노를 경험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맞는가 묻고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 무엇을 하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영생 (참 평강과 기쁨, 만족)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위험한 일이다. 전쟁터에 쏟아지는 불 폭탄 보다 한층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타는 불바다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아래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회개 하여 예수님께 나가도록 인도한 것이다. 요한 자신은 영생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다.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왜요? 왜냐면 이들을 그대로 두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이나 친구나 학교에서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통로다. 통로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받아서도 안된다. 오직 영광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best man이다.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정말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다. VIP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이것이 신랑의 친구 best man으로서 누리는 기쁨인 것이다. 교회도 목장도 목원도 내 소유가 아니라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소유다. 
크게 보면 우리는 universal church의 한지체이다. 역할이 다르지만 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교회안에서 산돌들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기와 경쟁심이 생기는 것은 내 영광을 생각할 때 생긴다. 나는 누군가? 우리는 best man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다. 영혼구원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VIP가 오면 전체교회나 목장이 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내 영광 시기 질투는 사라진다.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할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신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 (best man)이다. VIP들을 / 양들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 땅에서도 Best Man으로 살때 상급이 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VIP/목원들을 잘 섬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섬깁시다. 

적용
요한은 자기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고자 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섬겨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자기가 쇠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 죽는 것이다. 요한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죽고 자기 영광에 죽고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우리도 내가 죽고자 할 때 내 자존심이 죽을 때 비신자/VIP들을 목장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내가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예 유튜브)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 목원들을 위해 VIP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생긴다. 그들에게 관심이 간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게 된다. 목장교회도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이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것을 알 때 내 집에서 목장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섬기는 것도 정성으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다. 그리고  목장교회에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기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자주 체크합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내가 불순종하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하면 평강이 있고 할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탄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합시다. 이것들을 이번주 목장에서 나눕시다. 

